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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료감응형 태양전지에서 TiO2 결정상 구조에 따른 효율 변화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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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촉매로 널리 사용되는 TiO2는 독성이 없고 광활성이 우수하며 화학적으로 안정하다. 또한실

온에서는 완전한 절연체이지만 빛을 쪼이거나 가열하면 반도체가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염

료감응형 태양전지에 이용되고 있다. 일반적인 TiO2의 결정상 구조 중 Anatase와 Rutile 결정상 

비율에 따라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. 본 연구에서는 TiO2의 결정상 구조 

비율에 따른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결정상 구조 중 

Anatase와 Rutile의 비율 변화에 따른 실험을 수행하였다. 순수한 Anatase와 Rutile을 10:0, 9:1, 

8:2, 7:3, 0:10 의 비율로 조절한 후 에너지 변환 효율을 측정하였다. 10:0의 비율에서는 약 

3.1%, 9:1의 비율에서는 약 4.3%, 8:2의 비율에서는 약 3.9%, 7:3의 비율에서는 약 3.2%, 0:10의 

비율에서는 약 1% 측정되었다. 본 연구에서는 결정상 구조 비율 중 9:1의 비율에서 최고 효율을 

나타냈다. 이러한 결과로 최적함량의 Anatase의 비율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.   




